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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현존’ 을 위해서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멍청 

해지곤 한다. 비록 독자에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가 세 사람의 연구 

서_ 불트만(독일), 슈낙켄부르그(가톨릭)， 닷드(영국)를 참고하기로 

약속했으나一되도록 그들에게 구애받지 않고一원문을 자세히 보고 주 

체성 있게 읽어나가려고 한 것인데 그 일이 무척 어렵다. 처음에는 

남의 것들을 보지 않고 제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그리고 위의 참고서 

들을 보는데 두 가지 면에서 새삼 놀라곤 한다. 하나는 많은 점에서 

보는 눈이 같다는 생각 때문이요，또 하나는 역시 대가는 대가이구나 

하는 점 때문이다. 슈낙켄부르그는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한 

데 대해서 불트만은 〇 }주  간결하게 정통만을 찌르는 데 반해 닷드는 

평이하게 썼다. 불트만식으로 서술하면 〇 }주  전문가만이 알 수 있을 

것이며，슈낙켄부르그처럼 쓰기에는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배려가 많 

고，닷드처럼 쓰기에는 약간 맥빠질 것 같다. 저들은 저들의 신학적 

수준을 안중에 두고 그들의 문제를 전제하면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는 불필요한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그대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그 

러므로 나는 나대로 우리의 신학 수준과 독자층을 생각하면서도 신학

의 수준을 지키려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때로는 글자 하나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남의 해석을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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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런 바쁜 세상에 글자 하나에 대한 풀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를 느끼곤 한다.

이제는 독서풍이 주  달라진 세계가 됐다는 말을 듣고 있다. 

주간지 같은 것이 잘 팔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를 그렇게 보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까닭은 성서 

에 기대하는 것은 주간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간지 같이 볼 수 없기에 아예 성서를 손에 들려고도 하지 

않은 현대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성서 연구를 주간지 

에서 어떤 사물 다루듯 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성서야 2000 

년을 풀고 또 풀고한 게 아닌가! 그만하면 됐나 하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러기에 아직도 성서 연구는 계속된다.

어떻게 보면 성서 연구가들은 2000년 묵은 미이라를 이렇게 분 

해해 보고 저렇게 들여다 보고， 때로는 가까이 현미경으로 보고 또 

보는 구경꾼 같기도 하고，그 안에서 나서 그것을 파먹고 사는 구더 

기 같이도 보인다. 사실상 성서학자란 그것을 유일한 구경거리처럼 

일생을 들여다 보며 그것에서만 살 수 있기에 그것에서 영 떠나지 못 

한다. 그런데 2000년을 ‘우려먹어도’ 다 하지 않는 이 책은 하나의 

미이라는 아닌 모양이다.

사실 성서는 미이라는 아니다. 까닭은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 

면 할수록 점점 살아나고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의 책 

이다. 그것은 묻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참 나 

의 생을 걸고 물으면 그것은 2000년의 겉옷을 벗고 생동한다.

우리 나라에는 성서 독자들이 많다. 틈만 나면 손에 성서를 들 

고 외우고 또 외우는 이들이 많다. 그것은 확실히 장한 일이다. 그런 

데 그 귀중한 책을 들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라면 왜 성서 해석 

을 위해 대대로 그 생을 바친 연구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지 알 

다가도 모를_일이다. 그 이유를 모를 것도 없다. 까닭은 저들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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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미 지니고 성서를 읽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 알고 있다는 것 

이 문제이다. 하기는 이 구절의 뜻이 뭐요라고 묻는 일은 있고 또 남 

의 성서 풀이를 듣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묻는 것은 그가 이 

미 결론짓고 있는 것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를 알려는 것이며，남 

의 풀이를 감탄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론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일쑤이다. 그러니 저들은 성서를 알려고 읽 

는 것이 아니라 복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 

다. 저들은 그저 읽는 것이다. 주문 외우듯! 이른바 독경이란 전통이 

있지 않은가!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하루에 1000번만 

외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더라. 이와 비슷한 생각이 성서 읽기 버릇 

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읽어서 그 내용을 깨달아 

야 산 것이 된다.

우리는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느님이 산 분이시 

라면 성서를 통해서 새롭게 늘 말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성서를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밤 

낮 똑같은 결론에 귀착될 수 있을까? 그러니 그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자부한 것인가? 천만에 불변은 바로 당신의 아집이지! 아니 성서는 

변한다! 변해야 산 말씀이다. 싸움을 하고 나서 성서를 읽어보라! 낮 

잠 자고 읽은 성서와는 다르다. 남을 위해 몸에 또는 마음에 상처를 

안고 그것을 읽어보라 I 싸움하고 읽은 때의 그것과는 또 달라진다. 

즉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물음을 갖고 성서 

에 묻느냐에 따라서 성서의 대답은 달라진다.

성서를 정말 바로 읽는 이는 거듭 거듭 나는 하나도 몰랐었구나 

해질 것이다. 바로 읽기는 우리의 자명적인 것을 다 부쉬버린다.

(1973. 7 .『현존』)


